
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, 함께해요!

2024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업무협약 

대한산업보건협회 

‘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업무협약’ 체결

대한산업보건협회는 4월 24일 충북 청주 오송사

옥에서 행정안전부, 한국교육시설안전원, 한국남

부발전, 화재보험협회 등 4개 기관과 ‘2024 찾아

가는 안전체험교실 업무협약’을 체결했다. 이번 

협약은 국민의 보편적인 안전체험교육 기회를 확

대하고, 민관 협력을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을 기

여하기 위해 진행됐다. 

협약식에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

부장과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, 박구병 한

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, 이승우 한국남부발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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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장, 이승우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이사장 등이 참

석해 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, 안전체험교육 홍보

활동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.

이날 협약식에서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

은 “유년부터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체계

적으로 시행하는 선진국처럼 대한민국도 어린 

시절부터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

워야 한다.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오송사옥으로 이

사한 이유 중 하나이다. 이곳에서 실질적인 안전

체험교육을 시행할 것이다. 협회의 77년 역사만

큼 다양한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위해 책임을 다

하겠다”라고 전했다.

대한산업보건협회는 안전보건 공공기관을 대표

해 ‘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’을 3년 연속 함께하며 

국민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안전보건문화를 

확산시키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. 

직접 찾아가는 대상·지역별 맞춤형 

종합안전체험교육

‘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’은 지난 2012년 시범운

영 시작해 2013년부터 본격 시행한 프로그램으

로, 안전체험교육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안전체

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 체험형·맞

춤형 생활안전교육을 진행하는 종합안전체험교

육이다. 

지난해까지 총 204개 지역에서 63만여 명이 참

여, 연평균 약 5만7천 명이 참여하는 등 대표적인 

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.

올해 ‘2024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’은 11월까지 

26개 지역(21개 지자체, 7개 기업 참여)에서 51일 

동안 운영한다.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세

종, 경남 사천 등 26개 지역에서 진행하며 지난해

보다 참여 대상의 폭도 확대했다. 미취학 아동, 초

등학생 등 어린이 중심의 참여 대상에서 학부모, 

직장인 등 성인으로 확대한 것. 

특히 어린 시절부터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

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, 안전체험

교육 참여 인원을 전년 대비 2만 명 증가한 5만여 

명을 목표로 확대 운영한다.

또한 어린이와 성인 등 교육 대상별 특성을 고려

한 필수 프로그램 10종과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

추가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등 대상·지역별 맞

춤형 프로그램을 교육할 예정이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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